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04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4월 22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363장 (신, 337장), 364장(신, 338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21편 1~8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1.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함께 부르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기자가 집중하기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도움의 문제였음을 이 질문 속에서 찾습니다. 그 질문은 곧,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1절)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쉽게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그 답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2절)이심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3~4절에, 그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너” 곧,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공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 5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지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키시는 이”는 곧 “수호하는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수호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의 

강렬한 자극과 열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의 날의 두려움에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6절). 

실제로, 간질병(Epileptics)은 원래 “달맞은 사람”(Moon-Struck)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해와 달을 여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서 그들을 “영원”히 지키십니다(8절).  

❖ 은혜 묵상 

1. 세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수호신이 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은 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은, 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난”과 더불어 “네 영혼”입니다. 모든 환난을 코로나19와 같은 문제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영혼”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세상에서의 일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수호신”으로 여겨지지만,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영혼의 수호신”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금 지나는 코로나19와 

연관된 문제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문제와 교회의 상황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크신 돌보심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 


